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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가 1화를 공개하며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가슴을 다시 끓어오르게 했다. 은퇴 후 제대로 진짜 축
구를 즐길 줄 알게 된 레전드 스타 플레이어들이 K3리그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슈팅스타> 시즌 2에서 최설 감독 스페셜 매
치를 통해 ‘FC슈팅스타’가 값진 패배를 기록했다.

박지성 단장이 구자철을 만나 직접 계약서를 서명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전력 강화와 끈끈해진 팀워크 속에 시즌 2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깨어 있는 지도자’로 굳히기에 나선 최용수 감독, 주장으로 선임된 염기훈, 그리고 뉴 페이스 선수들의 영입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진 ‘FC슈팅스타’의 2막은 축구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최용수 감독과 설기현 코치의 여전한 케미와 감독과 선수들의 티키타카 또한 한층 강력해진 웃음을 자아냈다. 박지성 단장의 파격
영입으로 K4 올스타팀의 지휘봉을 잡은 설기현 감독은 공격 축구 전술을 맘껏 펼칠 최정예 선수들을 직접 구성하며, 경기 전부터
최용수 감독을 분노케 하는 신경전을 펼쳤다.

박지성 단장의 “시즌 2의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지면 안 되는 경기”라고 선언하며 시작된 첫 번째 스페셜 매치. ‘FC슈팅스타’는 전
반전 1대 0으로 뒤진 채 쫓아가는 상황에 놓였고, 최용수 감독은 공격적인 공세를 위해 4장의 교체 카드를 과감히 사용했다. 그 결
과 시즌 2 ‘FC슈팅스타’ 첫 골의 주인공은 왼발의 지배자 염기훈이었다. 값진 추격골 직후 교체 투입된 양동현이 동점골을 터뜨리
며 역전의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 역전을 허용하며, 설기현 감독의 히딩크도 울고 갈 세레머니가 최용수 감독의 속을 긁었다. 비록 끝까지 최선
을 다했지만 패배를 안은 ‘FC슈팅스타’는 새로운 호흡과 다양한 전술을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첫 승을 기약했다.

경기 후, 복귀한 수석 코치 설기현에게 최용수 감독은 “너 되게 열심히 하더라!”라고 설움을 드러냈다. 최용수 감독이 코치의 부재
를 실감한 가운데, 설기현 코치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두 사람의 강력해진 시너지가 예고되며,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되며, 쿠팡 와우회원뿐만 아니라 일반회원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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